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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s affect the intention to decrease levels of PM, by integra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and the norm activation model(NAM). Individual moral norms have been emphasized in 

research on eco-friendly behaviors(behavioral intentions). For hypothesis testing, a total of 1,500 

respondents from a national online survey company in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performed with the AMOS 18 program, and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as used. With the acceptable model fit from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CFI = .92, NFI = .92, RMSEA = .07), we found that attitude, self-efficacy and moral norms 

were positively related to behavioral intention. In other words, the hypotheses were supported within 

our integrated research model.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norms and behavioral intention. Awareness of consequence, which was an antecedent 

variable to moral norms and subjective norm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both types of 

norms. Last, the bootstrapping method confirmed an indirect effect of awareness of consequence on 

behavioral intention through moral norms. In sum, moral norms work with other constructs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awareness of consequence can be a predictor for moral nor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n order to implement the PM regulation policie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help people maintain positive attitudes toward PM reduction actions, belief in their ability 

to participate in relevant regulations, and ethical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The results 

regarding moral norms should be replicated in other environmental contexts or with different topics 

to conform the explanatory power of moral norm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in more detail.

Keywords: Moral norm, Theory of planned behavior, Norm activation model, Awareness of 

c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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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최동진, 2020, 1, 22). 미세먼지 농도는 여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기

간에 높은 수치를 기록해 황사처럼 봄에 주로 발생하는 계절성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미세먼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들은 강력한 규제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환경부가 제정하고 2019년 10월 발표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위

기 경보 ‘경계’ 단계에서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시행되고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환경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대책 등을 포함한다. 이번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승현, 2020, 4, 1). 서울시의 시즌제 실시 결과

는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내는 규제라고 해도 환경과 관련한 이슈에 시민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

은 쉽지 않다. 특히 미세먼지와 같이 그 원인이 해외에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이슈(환경부, 

2018)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서울시에서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 2019년 12월 11일 하루에만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를 달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 1만 5천대 가량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5등

급 차량(3만 2,555대)의 46%에 가까운 수치다(이정규, 2019, 12, 11). 효과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규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의지가 필수적이다. 특히 환경 

관련 이슈처럼 개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손해가 느껴지지 않는 분야에서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미세먼지 감축 행동이라는 

친환경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이 어떤 인지 과정을 거쳐 행동 의도를 보이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규범활성화 모형을 활용할 

계획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Ajzen, 1985).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을 예측하는 사회인지이론으로, 친환경 행동 관

련 연구에서도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Armitage & Conner, 2001; Chen & Tung, 2014; 

Sohn & Lee, 2012). 손영곤과 이병관(2012)은 국내에서 발표된 계획된 행동이론 논문 120편

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했는데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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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준다는 기본 가정이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계획된 행

동이론이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으로 유용한 반면, 행동 의도에 대한 이론의 설명

력이 30~4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변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계

획된 행동이론이 행동 의도를 이성적 판단에 의거해 예측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규범인 주관적 규

범뿐 아니라 개인적 규범으로서의 도덕적 규범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Chen & Tung, 2014; Kaiser & Scheuthle, 2003; Kim, Han, Ha, & 

Ryu, 2014; Moon, 2019; Rivis, Sheeran, & Armitage, 2009; Sparks & Shepherd,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행동 의도에 대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설명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도덕적 규범(Personal moral norm)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도덕적 규

범이란 윤리적인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특정 행동을 수행할 책임을 인지하는 수준을 뜻한다

(Chen & Tung, 2014). 도덕적 규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연구들은 계획된 행동이론이 외부

에서 주어지는 규칙이나 규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개인의 내적 규범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Adnan, Nordin, & Rahman, 2017; Ko, 2019; Khare, 2015; Park & 

Sohn, 2012)은 미세먼지 감축 행동 의도의 선행 변인으로 도덕적 규범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안한 에이젠 역시 윤리적 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 

도덕적 규범을 포함하는 것이 이론의 예측력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Beck & Ajzen, 1991). 

한편 도덕적 규범과 행동 의도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규범활성화 모형(Norm Activation 

Model)에 따르면 도덕적 규범은 특정 행위에 대한 결과 인식(awareness of consequences)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Schwartz, 1977). 즉 특정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개인

의 도덕적 규범 수준이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행동 의도

를 살펴보기 위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 변인인 자기 효능감, 주관적 규범에 도덕적 규범을 

추가하여 두 모형을 통합한 확장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경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1) 계획된 행동이론과 친환경 행동

본 연구는 미세먼지 감축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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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세먼지 감축 행동이라는 일종의 친환경 행동에 대한 개인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세먼지의 위험성을 국가적으로 인식하고 예보 체계가 수립된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서 커뮤니케이션 관련 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미세먼지 연구는 10여편 정도이다(Cha & Cho, 

2019).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커뮤니케이션 관점의 연구가 꾸준히 이뤄지고는 있지만 건강신념

모형(Health belief model)이나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을 활용해 사람들이 미세먼지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행동을 하기 위한 인지적 

과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다(Cha & Cho, 2019; Kim & Cho, 2019; Kim, Lee, 

Kim, & Moon, 2018; Ku, Ahn, & Noh, 2020).

미세먼지를 건강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커뮤니케이션 관점

에서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초기 환경 커뮤니케이션은 환경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이 주를 

이뤘지만 점차 환경 캠페인이나 환경 저널리즘, 환경문제에 대한 개인의 참여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Cox & Pezzullo, 2016). 특히 최근에는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적 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계획된 행위의 관계를 분석하여 환경이나 환경관련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Dunlap, Van Liere, Mertig, & Jones, 

2000).

채영길(2019)은 국내 환경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자연은 ‘위험’으로 인식될 뿐 자연의 보

호와 보존에 대한 탐구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위험에서 개인은 피

해자이기도 하지만 위험을 생산하는 주체이기도 한 만큼 저감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Kim et al., 2018). 특히 미세먼지처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제도가 있는 환경문제의 

경우, 이를 따르고자 하는 행동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규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의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한 규제에는 개인의 감축 행동이 권고되거나 강제되는데 감축 행동이 원활히 이뤄지

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환경을 사회적 수준

으로 접근했던 과거와 달리 환경 이슈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Chae, 2019) 또한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규제와 실천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사회인지이론의 대표적 모형이다. 우리나라 주

요 학술지에 게재된 계획된 행동이론 연구 120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의학/간호학/보건학

(19.1%), 경제/경영학(16%), 언론학(14.9%), 체육/스포츠(13.3%), 관광(13.3%),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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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이 적용되고 있었다(Shon & Lee, 2012). 계획된 행동이론

을 통해 친환경 행동 의도를 살펴보는 연구 또한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Cho, 2019; Hong & 

Kim, 2017; Jung & Cho, 2019; Ko, 2019; Lee & Kim, 2017; Moon, 2019; Song, 

2005).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비자의 그린마케팅 참여 의도를 살펴보거나(Cho, 2019) 

친환경 제품 구매 의도를 살펴보는 등(Jung & Cho, 2019) 소비자 관점에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조수현(2019)은 소비자의 그린마케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도덕적 규범이 그

린 마케팅 참여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이현영과 김남조(2017)의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야외활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미세먼지 위험지각을 사

회환경적 위험지각, 경제적 위험지각, 신체적 위험지각으로 세분화한 후 위험지각이 태도, 주관

적 규범에 영향을 주고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혀냈다. 연구자

들은 이 연구 결과에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나 규범을 포함하여 미세먼지 행동 의도를 친환경 

행동 의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서의 개인의 인지 구조를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두고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해 미세먼지 감축 정

책에 따르고자 하는 행동 의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계획된 행동이론의 확장

에이젠(Ajzen, 1985)이 제안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행동을 

예측하는 사회인지이론의 일종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등 3가지를 꼽는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평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Fishbein & Ajzen, 1975). 태도의 영향력은 대부분의 계획된 행

동이론 연구에서 증명되어 왔다(Noh, Park, & Kwon, 2013; Armitage & Conner, 2001). 

태도는 타고나기 보다는 학습에 의해 습득되는 것으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평가적 속성을 

갖고 대상에 대한 지향점을 갖는다(Kim, 2005). 다시 말해 특정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따라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특정 행동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형

성하도록 유도하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노기영 외

(2013)는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태도가 음란물 이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이용 행동에 대한 태도 형성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압력을 의

미한다(Ajzen, 1991). 여기서 사회적 압력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 지인들, 즉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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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집단의 생각을 뜻하며, 실제 지인들의 생각 자체가 아닌, 개인이 유추하는 그들의 생각에 가깝

다. 다시 말해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이 주변 지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개인 스스로

의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은 소속 집단에 대해 스스로를 범주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 규범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계획된 행동이론의 핵심

이다. 특히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익숙한 유교 문화에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로 여

겨진다(Lee & Park, 2010).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계획된 행동이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에이젠과 피쉬바인(Ajzen & Fishbein, 1980)

이 제안한 이 이론은 개인이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을 한다고 가정하지만 실제 현실 행동에는 다

양한 방해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구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지인들도 친

환경적인 행동을 권고한다고 인식했지만, 구매력이 없어 실제 구매 행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에이젠(1985)은 합리적 행위이론의 변인만으로 실제 행동 예측이 어렵다고 보고 여기에 ‘지각된 

행동통제’를 추가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안했다. 

지각된 행동통제란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에 대한 개인

의 인식이다(Ajzen, 1985). 에이젠은 지각된 행동통제가 반두라(Bandura, 1977)의 자기 효

능감(self-efficacy)을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자기 효능감은 미래의 상황에 스스로에

게 필요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는 본인 능력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Bandura, 1982). 반두라

는 개인은 어떤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때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고 보고 이 개념을 제시하였다. 자기 효능감이 의지력, 능력과 같은 내적인 요인을 극복할 수 있

는 신념이라면 지각된 행동통제는 시간이나 비용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Armitage & Conner, 2001). 엄격하게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두 가지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자기 효능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Sohn 

& Lee, 2012).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에 비해 행동 의도 또는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Terry & O’Leary, 1995) 국내 계획된 행동이론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기 효능감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종속 변인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행동 의도이다. 행동 의도란 특정 행

동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를 뜻한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이론은 사람들이 의

도했던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자기 보고(self-report)식으로 측정되는 행동은 실제 

행동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Beck & Ajzen, 1991) 행동을 하고자 하는 행동 의도

를 측정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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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이며(Conner & Armitage, 1998) 실제 행동과 강한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Ajzen & Fishbein,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미

세먼지 감축 정책에 대한 행동 의도를 종속 변인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대한 태도는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손영곤과 이병관(2012)은 국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계획된 행동이론 연구 120편을 

분석하였는데 이론의 변인 설명력이 30~40%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동 또는 행동 의도를 설명

하기 위한 변인 추가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기까지의 인지 과정을 완벽

히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행동이나 습관(Ajzen, 2001; Conner & Armitage, 1998), 행

동에 대한 지식(Maichum, Parichatnon, & Peng, 2016; Moon, 2019), 기술적 규범(Cha, 

2005) 등의 개념을 통해 이론의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 중 내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덕적 규범’에 주목하고자 한다. 계획된 행

동이론의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압력이 행동 의도를 결정한다는 사회적 규범과 유사하기 때문에

(Park & Smith, 2007; Perkins & Berkowitz, 1986) 규범을 구성하는 나머지 측면인 개

인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도덕적 규범을 포함할 경우 이론의 설명력이 

2~4% 정도 추가 설명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Sohn & Lee, 2012) 이론의 확장에 적합

한 변인이라고 판단하였다. 

3) 도덕적 규범과 규범활성화 모형

계획된 행동이론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동 의도를 합리적인 차원에서만 고민하고 있

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Kim et al., 2014; Kaiser & Scheuthle, 2003; Rivis 

et al., 2009; Sparks & Shepherd, 2002). 개인의 행동을 사회적 규범만으로 예측하는 것

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적 규범의 일종인 도덕적 규범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메타분석 결과(Sohn & Lee, 2012; Armitage & Conner, 2001)에서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

이 주요 변인 중 낮게 나왔다는 점도 사회적 범주인 주관적 규범 외에 개인적 범주로서의 도덕적 

규범을 살펴보는 것에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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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규범(Personal moral norm)이란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지양하게 하는 내면적 

감정의 일종이다(Kallgren, Reno, & Cialdini, 2000). 즉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 윤

리적인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이다. 도덕적 규범은 계획된 행동이론이 내적 규범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변인으로 활용되고 있다(Cha, 2005; Chen & Tung, 

2014; Chen, Yang, Chen, Chen, & Chen, 2010). 규범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행동 양식으로,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뉜다(Ryu, Park, Kim, & Ju, 2016). 일종의 개인 규범인 

도덕적 규범은 특정 행위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준거 집단

의 판단에 방점을 두는 주관적 규범과 대비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Choi, 2018).

도덕적 규범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규범활성화 모형(Norm 

Activation Model)을 꼽을 수 있다(Schwartz, 1977). 규범활성화 모형은 특히 친사회적

(pro-social)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Chen & Tung, 2014; Choi, 

2018; Onwezen, Antonides, & Bartels, 2013; Park & Sohn, 2012; Steg & De 

Groot, 2010; Yun & Kim, 2020). 다시 말해 개인이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스스로의 규범

을 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첸과 퉁(Chen & Tung, 

2014)은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 높을수록 친환경 호텔 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온웨젠 외(Onwezen et al., 2013) 역시 개인적 규범이 개인의 친환경 행동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윤선미와 김태욱(2020)의 연구에서도 환경에 대한 우려가 

도덕적 규범을 거쳐 친환경 행동 의도에 이어진다고 보고했다. 

 

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
Personal norm

Awareness of 

consequences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Figure 1. Norm activation model of pro-social behavior as mediator models (De Groot & Steg, 2009).

규범활성화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의 주요 변인인 도덕적 규범과 결과에 대한 

지각(Awareness of consequences), 책임 귀속(Ascription of responsibility)의 관계를 제

안한다. 모형의 전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Figure 1>과 같이 결과 지각이 책임 귀속과 

도덕적 규범을 매개하여 행동 의도로 이어진다는 매개 모형(De Groot & Steg, 2009)과, 결과 

지각과 책임 귀속이 각각 도덕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도덕적 규범이 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병

렬식 모형(Ko, 2019; Park & Ha, 2014)이 그것이다. 결과 지각은 개인의 행동이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각하는 수준을 뜻한다(De Groot & Steg, 2009).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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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책임 귀속은 사회나 환경 등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귀인하는 수준을 의미

한다(Steg & De Groot, 2010). 이 두 변인으로 인해 도덕적 규범이 활성화되면 친사회적 행

동 의도(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로 이어진다는 것이 모형의 골자다. 모형에 따

르면 결과 지각을 높게 할수록 도덕적 규범이 활성화되면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 가령 나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지각하면 할수록 친환경적 행동을 수행

하고자 하는 내면적 감정, 도덕적 규범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Han & Hyun, 2017). 

계획된 행동이론에 도덕적 규범을 추가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도덕적 규범을 병렬식으로 추

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Chen & Tung, 2014; Cho, 2019; Moon, 2019) 도덕적 규

범이 일종의 개인적 감정임을 고려하면 감정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선행 변인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이론 정교화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과 규범활성화 모형을 통합해 

살펴본 연구로 박과 하(Park & Ha, 2014)의 재활용 행동 의도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

덕적 규범과 함께 결과에 대한 지각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연구 결과, 결과 지각은 태도와 주관

적 규범, 도덕적 규범을 거쳐 행동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지각은 

개인의 행동이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를 지각하는 수준이므로 윤리적으로 바람직

한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De Groot & Steg, 2009; Hwang, 2016). 본 연구에서

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선행 변인 중 상대적으로 도덕적 규범에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결과에 대한 지각(Ko, 2019; Steg & De Groot, 2010)을 우선적으로 

포함해 모형을 설계하였다.

한편 스팍스와 세퍼드(Sparks & Shepherd, 2002)도 계획된 행동이론과 규범활성화 모

형의 통합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특히 결과 지각이 도덕적 규범뿐 아니라 태도나 주관적 규

범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친환경적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결과를 높게 인식하는 사람들

은 사회적 기대감 역시 높기 때문에(Park & Ha, 2014) 사회적 압력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이

다. 실제로 결과 지각이 주관적 규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된 바 있다

(Bamberg & Moser, 2007; Park & Ha, 2014). 따라서 결과 지각을 도덕적 규범 및 주관

적 규범의 선행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도덕적 규범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대한 도덕적 규범은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행동 결과 지각은 도덕적 규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행동 결과 지각은 주관적 규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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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모형

미세먼지 감축 행동 의도에 대한 가설 1-1, 1-2, 1-3과 가설 2, 가설 3-1, 3-2를 모형으로 표현

하면 <Figure 2>와 같다. 

H1-1

H1-2

H1-3

H2

H3-1

H3-2

Attitude

Subjective norm

Awareness of 

consequences

Self-efficacy

Moral norm

Behavioral 

Intention

Figure 2. Proposed model combi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norm activation model.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표본 구성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 동안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해당 기관

의 전국 패널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으로, 서울,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

권역에 따른 군 비율을 기준으로 할당 표집했다. 전체 응답자 수는 1,500명이었으며 표집 구성

은 남성 51.2%, 여성 48.8%, 연령은 20대 23.3%, 30대 23%, 40대 27%, 50대 26.7%였다. 

학력의 경우 대졸자가 65.9%(989명)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400만 원~500만 원 사

이가 18.4%(276명)로 가장 많았다. 

2) 측정

측정은 결과 지각, 도덕적 규범,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 행동 태도, 감축 행동 의도 등 총 6

개 변인에 대한 문항을 설문 참가자가 온라인 상에서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항은 선

행 연구들을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1-7까지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이 밖에 통제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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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월평균 소득, 정치적 성향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미세먼지 관련 

증상 경험 정도를 측정하였다. 

(1) 태도(Attitude)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대한 태도는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대한 개인의 평가’라고 정의했으며 선

행 연구(Ajzen, 2002; Noh et al., 2013)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감축 행동(대중 교통 이용 등)

을 하는 것은 “유익하다”, “좋은 생각이다”, “유용하다” 등 3문항에 대해 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부터 7(매우 동의한다)까지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적합한 문항 신뢰도를 확인하였다(M = 

5.29, SD = 1.73, Cronbach’s alpha = .92).

(2)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자기 효능감은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했다. 

문항은 선행 연구(Rimal & Real, 2003; Turner, Rimal, Morrison, & Kim, 2006)를 참

고하여 “나는 필요시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참여하는 일

은 내게 쉬운 일이다”, “나는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참여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등의 3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항목의 내적 일관성은 신뢰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M = 4.82, SD = 1.59, Cronbach’s alpha = .86). 

(3)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본 연구에서의 주관적 규범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미세먼지 감축 행동 참여 수준’

이라고 정의했으며 선행 연구(Cha & Cho, 2019; Noh et al., 2013)를 참고하여 “내게 중요

한 사람들은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내가 참여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내가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나는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참여하라는 사회

적 압력을 느낀다”,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등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항목의 신뢰도는 적절하게 나타났다(M 

= 4.39, SD = 1.92, Cronbach’s alpha = .87). 

(4) 도덕적 규범(Moral norm)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대한 도덕적 규범은 ‘행동을 수행할 때 도덕적 감정에 따르고자 하는 수준’

이라고 정의했다. 규범활성화 모형을 활용한 기존 연구(Choi, 2018; Doran & La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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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를 바탕으로 “나는 미세먼지 감축 행동을 수행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일상 생

활에서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7(매우 동의한다)까지로 측정하였으며 적합한 문항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M = 4.29, SD = 2.12, Cronbach’s alpha = .86).

(5) 결과 지각(Awareness of consequences)

결과 지각은 ‘미세먼지 감축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의했다. 규범활

성화 모형의 선행 연구(Park & Ha, 2014)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감축 행동을 하는 일은 환경

을 보호하는 일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이동(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환경

을 보호하는 일이다”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7(매우 동의한다)

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높은 문항 신뢰도를 확인하였다(M = 5.17, SD = 1.78, 

Cronbach’s alpha = .79).

(6) 감축 정책 이행 의도(Behavioral Intention to PM Reduction Policy)

친환경 행동 의도는 행동유형과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이 광범위하여 각 상황에 구체화한 문항으

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You, Kim, & Kim, 2015).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행동 의

도는 미세먼지 감축 행동 의도이며 감축 정책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상황 맥락을 고려해 감축 정

책 이행 의도로 구체화하였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 등을 참고하여 “나는 미세먼

지를 규제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예: 차량 2부제)을 따를 것이다”, “나는 미세먼지를 규제하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예: 차량 2부제)을 이행할 것이다”의 2문항을 1(할 의향이 전혀 없다)부터 

7(할 의향이 매우 높다)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항목의 신뢰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M 

= 4.75, SD = 2.59, Cronbach’s alpha = .96).

통제 변인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 수준과 인구학적 변인(나이, 성별,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등을 포함하였다. 미세먼지 경험 정도는 미세먼지 관여도(Kim et al., 

2018)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기침과 호흡 곤란을 느낀 적이 있다”, “두

통이나 눈/목 등의 따가움을 느낀 적이 있다”,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등 평소 보유하고 있는 질

병이 악화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스트레스 등을 받은 적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M = 4.43, SD = 1.23, Cronbach’s alpha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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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1)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방정식 검증을 위해 통계 패키지 AMOS 18.0을 사용하였으며 추정방법은 최대 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했다.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

하여 개념 구성의 적합성을 살펴본 뒤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전체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는 이 

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을 수행했다. 다변인 정규분포를 검증하기 위해 모

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 기준(왜도 3.0, 첨도 10.0)을 넘지 않

아 정상분포임을 확인하였다.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B β S.E. t AVE

Attitude

Q1 1 0.92 - -

0.69Q2 1.03 0.93 .02 60.35***

Q3 0.96 0.83 .02 45.95***

Self-efficacy

Q4 1 0.79 - -

0.57Q5 1.14 0.82 .03 33.35***

Q6 1.15 0.85 .03 34.35***

Subjective norm

Q7 1 0.83 - -

0.47
Q8 0.99 0.87 .03 39.21***

Q9 0.79 0.62 .03 25.37***

Q10 0.99 0.82 .03 36.36***

Moral norm

Q11 1 0.78 - -

0.49Q12 1.07 0.86 .03 35.30***

Q13 1.11 0.81 .03 32.80***

Awareness of 

consequences

Q14 1 0.79 - -
0.53

Q15 1.21 0.83 .04 32.61***

Behavioral 

Intention

Q16 1 0.97 - -
0.83

Q17 0.99 0.96 .01 70.79***

[104] = 1262.37, p < .001, CFI = .94, NFI = .93, RMSEA = .08 

***p < .001.

Table 1. Results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수행, 요인적재량과 모형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 통계량, RMSEA, 중분적합지수 CFI, NFI 등이 있다. 

카이제곱의 경우 p값이 .05 이상일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지만 카이제곱 통계량은 자유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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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민감하여 연구 결과를 참고하는 수준으로 활용된다(Bentler & Bonett, 1980). RMSEA

는 .05~.08 사이일 때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NFI와 CFI의 경우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하다고 판

단한다(Huh, 2013).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104] = 1262.37, p < .001, CFI = .94, 

NFI = .93, RMSEA = .08로 측정 모형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각 문항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Attitude S.E. S.N. M.N. A.C. B.I.

Attitude 0.69

Self-efficacy 0.27 0.57

Subjective norm 0.22 0.23 0.47

Moral norm 0.28 0.32 0.46 0.49

Awareness of consequences 0.41 0.29 0.23 0.44 0.53

Behavioral Intention 0.37 0.24 0.20 0.32 0.29 0.83

Table 2. Results of discriminant validity

다음으로 변인의 판별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Table 2>에서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 변인

의 평균분산추출(AVE)값이며 나머지 칸은 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다. 주관적 규범의 

AVE 값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각 변인의 AVE 값이 다른 변인과의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므로 판별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 가설에서 제

안한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했다.

2)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안한 모형에 대해 구조방정식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는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176] = 1742.16, p < .001, CFI = .92, 

NFI = .92, RMSEA = .07). <Table 3>와 <Figure 3>은 모형의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계획된 행동이론과 규범활성화 모형을 통합한 연구 모형이 대체적으로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대한 태도는 감축 정

책을 따르고자 하는 행동 의도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8, p < .001). 다시 

말해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대해 평소에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 미세먼지 감축 행

동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감

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즉 자기 효능감 역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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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려는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β = .11, p < .01) 가설 1-2는 지지되었

다. 반면 주관적 규범은 미세먼지 감축 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38***

.11**

.28***

.87***

.73***

Attitude

Subjective norm

Awareness of 

consequences

Self-efficacy

Moral norm

Behavioral 

Intention

Figure 3.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p < .001, **p < .01) 

다음으로 환경 관련 주제에 계획된 행동이론을 대입할 때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도덕적 규

범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도덕적 규범, 즉 스스로가 감축 행동을 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다

고 생각하는 감정을 강하게 느낄수록 감축 정책을 따르려는 행동 의도가 함께 강해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β = .28, p < .001). 따라서 가설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3-1과 3-2에서는 규범활성화 모형에서 제시하는 지각된 규범의 선행요인

으로 행동 결과에 대한 지각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Table 2>와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

β S.E. t

H1-1 Attitude → Behavioral Intention .38 .04 13.14***

H1-2 Self-efficacy → Behavioral Intention .11 .06 3.24**

H1-3 Subjective norm → Behavioral Intention .04 .04 1.14(n.s.)

H2 Moral norm → Behavioral Intention .28 .06 6.79***

H3-1 Awareness of consequences → Moral norm .87 .04 25.96***

H3-2 Awareness of consequences → Subjective norm .73 .04 23.59***

***p < .001, **p < .01.

Table 3. Estimate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N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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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동 결과에 대한 지각이 강할수록, 즉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따르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행동을 수행할 때 도덕적 감정에 따르고자 하는 수준이 정적으로 움

직이는 것을 확인하였다(가설 3-1). 또한 결과 지각은 주관적 규범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친환경적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결과를 높게 인식할수록 사회적 압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3) 행동에 대한 결과 지각의 간접 효과 분석

연구 모형은 규범활성화 모형에서 도덕적 규범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한 행동 결과 지각을 계획된 

행동이론에 통합하였다. 이러한 통합의 설명력은 모형의 적합도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효과를 분

해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 결과 지각의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대한 결과 지각이 도덕적 규범을 매개로 미세먼지 감축 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β = .26, p < .01). 즉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할수록 개인의 도덕적

인 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긍정적인 행동 의도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계획

된 행동모형에 도덕적 규범과 함께 결과 지각을 포함한 것이 유의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Path Direct Indirect Total

Awareness of 

consequences
→

Moral 

norm
→

Behavioral 

Intention
- .26** .26**

**p < .01.

Table 4. Results of indirect effects (N = 1500)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세먼지 감축 행동이라는 친환경 행동 의도를 갖게 되는 개인의 인지적 구조를 탐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미세먼지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미세먼지를 일종의 위험(risk)

으로 간주하여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의 위험 예방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Ku et al., 

2020)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행동의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한 규제를 따르고자 하는 행동 의도를 계획된 행동이

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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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Ajzen, 1985). 이 이론을 통해 친환경적 행동 의도를 살펴보기 위

해서는 도덕적 규범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Park & Ha, 2014; Sparks 

& Shepherd, 2002) 규범활성화 모형의 주요 변인인 도덕적 규범을 포함한 확장된 모형을 적

용하여 가설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1-2, 1-3은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 경로를 

살펴본 것이다. 감축 행동에 대한 태도(가설 1-1)는 감축 정책을 따르려는 행동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태도의 영향력은 가장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는 변인이다(Armitage & Conner, 

2001).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해 개인에게 일정 부분 규제

가 가해진다고 해도 기존에 감축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으면 행동에 따르려는 

의지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감축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의미

하는 자기 효능감(가설 1-2) 역시 감축 정책을 따르려는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일 미쳤다. 

자기 효능감은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스스로의 능력 또는 의지력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미세먼

지 감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활성화되면 규제를 포함한 정책이어도 시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압력인 주관적 규범과 미세먼지 감

축 정책을 따르려는 행동 의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친환경 

행동 의도와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기존 연구(Cho, 2019; Jung & Cho, 

2019; Lee & Kim, 2017)와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친환경과 관련한 행동 의도를 살펴볼 때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선행 연구

(Yadav, Balaji, & Jebarajakirthy, 2019)를 생각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행동은 가치와 

관련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회적 시선보다는 내면적인 가치관이나 죄의식, 도덕

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 행동을 설명할 때 도덕적 규범을 함께 봐야 한다는 연구자

들의 지적(Han, Lee, Chua, & Kim, 2019; Park & Ha, 2014)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

음으로 본 연구의 측정 문항의 방향성의 한계를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주관적 규범 측정 문항

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지만(Cha & Cho, 2019; Noh et al., 2013) 친환경 행동

이라는 특성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게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

는 친환경 행동 수준을 직접적으로 묻기 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친환경 인식 수준을 묻는 방식 등

으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가설 2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경로로, 계획된 행동이론에 규범활성화 모형의 도덕적 규범

을 통합한 것이다. 분석 결과 미세먼지 감축 행동을 하기 위해 도덕적 신념을 따르고자 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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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규범이 높은 사람일수록 규제를 포함한 미세먼지 감축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

타났다. 도덕적 규범을 계획된 행동이론에 포함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을 모두 포

함해 개인의 행동 의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모형을 확장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이다(Chen & 

Tung, 2014; Cho, 2019; Moon, 2019). 본 연구에서도 도덕적 규범을 포함한 모형의 확장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설 3-1, 3-2를 통해 모형의 설명

력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 도덕적 규범의 선행 변인 중 더 빈번하게 검증되고 있는 행동의 결

과 지각을 함께 살펴봤는데 감축 행동에 대한 결과 지각은 도덕적 규범뿐 아니라 주관적 규범에

도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스팍스와 세퍼드(2002)가 제시한 통합 모형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결과 지각과 행동 의도에 대한 도덕적 규범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규범활

성화 모형은 결과 지각이 선행 변인으로 포함되는 매개 모형과, 결과 지각이 조절 변인으로 포함

되는 조절 모형으로 나뉘어 발전해 왔다. 환경 행동 의도와 관련해서는 매개 모형이 좀 더 활용

되고 있는데(De Groot & Steg, 2009; Steg & De Groot, 2010) 본 연구에서도 도덕적 규

범의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계획된 행동이론에 도덕적 규범과, 그 선행 변인으로 행동 

결과 지각을 포함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합리적 지각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계획된 행동이론에 내면적 감정과 관련한 도

덕적 규범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

해 다양한 변인을 추가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 관련 행동을 살펴볼 때에는 죄

책감이나 도덕감을 설명하는 도덕적 규범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

서도 친환경 소비나 친환경 행동을 예측함에 있어 도덕적 규범을 포함한 연구가 최근 들어 특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Cho, 2019; Kim et al., 2014; Ko, 2019; Moon, 2019). 계획된 행

동이론에 도덕적 규범을 융합하는 모형은 대체적으로 병렬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도덕적 규범에 대해 선행 변인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모형의 적합성을 높

일 것이라고 보고 도덕적 규범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가치활성화 모형의 변인인 결과 지각을 

도덕적 규범의 선행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행동에 대한 결과 지각은 도덕적 규범뿐만 아니라 주

관적 규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Bamberg & Moser, 2007; Park & Ha, 

2014) 기존 모형에 포함된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을 함께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

서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구 주제를 달리하는 방법, 즉 친환경 관련 

행동이 아닌 일반적 행동 의도에 적용해 분석을 진행하여 전체 모형을 검증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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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의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발생하

면서 국내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은 총 8개에 이른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

여 강한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8법의 주요 내용이다.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의 정책과 노

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는 차량 2부제나 노후차 운행 중

지, 주차장 요금 할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감 정책에 능동적으로 따르도록 유도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한 법률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참여자들의 감

축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규제를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 환경에 대한 윤리적인 의식 등

을 제고하는 캠페인이나 교육 등을 병행했을 때 해당 정책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확장하는 모형을 제시했지만 실제 행동이 아닌 의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

는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메타분석 결과들은 행동 의도가 모형에 더 적합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Sheppard, Hartwick, & Warshaw, 1988) 계획된 행동이론의 실무적 적용을 위해서는 반

복측정을 통한 실제 행동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도덕적 규범을 

도입하면서 도덕적 규범의 설명력이 높은 친환경 행동 의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덕적 규범이 

계획된 행동이론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려면 오히려 도덕적 규범과 관계가 적은 주제, 가령 건강행

동이나 커뮤니케이션 행동 등에 대한 적용을 통해 확장된 모형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미세먼지 감축 행동 의도’를 ‘미세먼지 감축 정책 이행 의도’로 조작적 정의하여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친환경 행동 의도는 행동유형과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이 광범위하여 각 

상황에 구체화한 문항으로 측정이 이루어진다는 점(You et al., 2015)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

인 행동을 설정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선행요인들과 측정 개념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태도와 행동 의도의 관계가 높으려면 태도의 대상과 행동의 대상이 동일해야 하지

만 이러한 측정 오류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문항에서 예

시로 든 ‘차량 2부제’의 경우 특정 직업, 가령 공무원과 같이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업군을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일부 편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연구

의 분명한 제한점이다. 넷째, 본 연구는 통제 변인으로 미세먼지 경험 수준, 나이, 성별, 교육수

준, 정치적 성향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 한중일 연구가 진행될 만큼 국외적인 

원인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원인 귀인을 통제했다면 결과의 엄밀성을 높일 수 있

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도덕적 규범의 선행 변인으로 행동 결과 지각 단일 변인을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인을 미세먼지 감축 행동 의도,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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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책임 인식보다는 결과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모형을 구성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행동 책임 귀인이 태도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과 지각과 책임 

귀인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더욱 확장한 통합 모형을 분석해 이론적 의의를 높일 필요가 있

다. 더 나아가 행동 결과 지각을 규범에 관련한 변인에 국한하지 않고 계획된 행동이론의 다른 

변인, 가령 태도나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와 같이 전체적인 요인분석 연구 등이 뒷

받침된다면 두 모형의 긍정적인 통합과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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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세먼지 감축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TPB)과 규범활성화 모형(NAM)의 통합 적용

구윤희

(한림대학교 건강과뉴미디어 연구센터 연구교수)

안지수

(한림대학교 건강과뉴미디어 연구센터 연구교수)

노기영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본 연구는 도덕적 규범이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대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분

야에서 미세먼지 연구는 주로 미세먼지를 위험으로 인식, 개인의 위험인식과 예방행동에 초점을 맞춰왔

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을 적용하여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개인의 인지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과 규범활성화 모형의 통합 모형을 활용하였다.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행동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 주관적 규범, 도덕적 규범이 감축 

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감축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도덕적 규범과 주관적 규범의 선행 변인으로 

포함한 행동 결과 지각은 각 규범에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도덕적 규범을 매개하여 행동 의도로 이어지

는 점을 확인하였다. 미세먼지 규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고려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도덕적 규범, 계획된 행동이론, 규범활성화 모형, 행동 결과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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